
□ 사건의 경과

 사 건 번 호  2005가단6201

 원       고  박00 외 3인

 피       고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

 소   제기일  2005. 1. 18.

 판결 선고일  2006. 11. 9.

 쟁      점

 1. 61세 5개월 남짓된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

 2. 감정결과 64.8%의 복합장해율을 가진 고령의 택  

   시 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

 결과 (주문)  원고 일부 승소

 참 고 조 문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   1. 61세 5개월 남짓 된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는 2003. 7. 29. 02:50경 편도 

6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피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된 택시에 충격되어 우

측 상하위 치골가지골절, 요추 1, 2번 횡와돌기골절, 안와골절 등의 상

해를 입게 되었다.

   2. 원고는 자신이 65세에 이를 때까지 택시 운전기사의 통계소득에 기초

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,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일반적인 

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나이라며 일실수입 손해를 

부인하였으며, 상실률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다투었다.

○ 쟁점

   1. 60세를 넘긴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 및 소득

   2. 감정결과 복합장해율이 64.8%인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



률

○ 법원의 판단

   1. 원고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61세의 나

이임에도 00교통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면서 월 평균 약 

650,000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 택시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, 

00교통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사

정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63세

에 이를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

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.

   2. 61세 5개월 남짓 된 원고가 교통사고로 다쳐 약 9개월간의 입원치료를 

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가동기간으로 인정된 63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

인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면, 감정에 기초한 복합장해율이 64.8%라고 

하더라도, 원고가 현실적으로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

점, 원고가 고령이고, 장애정도가 높은 점,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여

건 등을 고려할 때, 원고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택시 운전

기사로서의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인부를 포

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져, 입원기간 외의 

나머지 가동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%로 인정한다.

□ 판결의 의미

○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장애를 입어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고, 전직가

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감정결과 복합장해율이 64.8%로 계산되었다고 할

지라도 규범적 평가인 노동능력상실률은 100%로 평가될 수 있다.


